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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 여러분,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웃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

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잔칫날입니다.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축하하

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마침 오늘이 유엔 창설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더

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반기문 차기 총장님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반기문 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본인의 탁

월한 경륜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7년간 외교관으로서 국제문제에 대

한 깊은 식견과 경험을 쌓아 오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입장을 잘 조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엔을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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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발전시켜세계평화와인류복리증진에크게기여해주실것으로믿습니다.

이번 경사는 또한 우리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기대를 담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가난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

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유엔이 목표로 하는 평화, 개발, 인권을 잘

구현해낸 모범국가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엔을 비롯

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

러 가지 과제들을 풀어 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누구보다 한국을 신뢰하고 아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보고

서 하나가 우리의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서 보듯이 불안한 나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의 장래를 늘 낙관적으로 전망해 오셨던 것처럼 앞

으로도 많은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기문 사무총장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각국 정부와 지도자들께 저의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유쾌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